
수도·가스관대기업 본격진출
현대목재, 태광플라스틱인수 … 중소기업 경영악화 우려

P E수도관·가스관 시장이 대기업들의 진출이 잇따르면서 중소기업 업종군에서 점차 이탈하는 조짐

을 보이고 있다.

9 0년 대림산업이 플래스틱 가공산업에 본격 진출하면서 중소기업 업종군에서 탈피하기 시작한 P E

수도관·가스관 시장은 9 6년들어 현대 계열사인 현대목재의 신규진출로 그동안 시장을 리드해왔던

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더욱이 삼성, 유공 등도 P E수도관·가스관 시장진출을 모색하고 있어 대기업들의 시장쟁탈전이 더

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돼 중소 플래스틱산업계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현대목재는 9 5년 3 / 4분기 부도를 낸 태광플라스틱을 3차 입찰끝에 4월3 0일 최종

인수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동안 리바트가구를 생산해온 현대목재는 연간 6 0 0 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가구시장의 한계를 인

식, 목재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래스틱사업을 모색해오던 중 태광플라스틱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특히, 현대목재의 태광플라스틱 인수는 현대석유화학에서 생산되고 있는 MDPE, HDPE 등의 물성

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부도가 난 태광플라스틱은 P E수도관·가스관, 온돌용파이프 생산기업으로 수도관 원료인 HDPE, 가

스관 원료인 MDPE, 온돌용파이프 원료인 P E·PP Copolymer를 일일 2 0톤 소비할 수 있는 연간

5 0 0 0톤의 생산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현대목재는 대림산업과 함께 국내 P E수도관·가스관 시장을 양분해온 태광플라스틱을 인수하기 위

해 부도직전 태광플라스틱의 공장장을 스카우트하는 등 애초부터 시장참여 의지를 확고히했던 것으

로 알려졌다.

그동안 국내 P E수도관·가스관 시장은 대림산업, 태광플라스틱, 동원플라스틱 등 이 시장을 주도한

가운데 가스관은 한국종합철강 및 코스모가, 수도관은 건설화성, 미래화학 지주, 삼창 등 1 0여개 기

업이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.

특히, PE수도관·가스관 시장은 제도의 정착으로 비K S기업이 난립하지 않는 등 타 플래스틱에 비

해 시장안정화가 이뤄져 왔으나, 대기업들의 신규진출 및 가스관 시장의 정체로 인해 K S기업인 태

생산기업구 분

PE 수도관·가스관

PE 가스관

PE 수도관

대립산업, 동원플라스틱

대림산업, 동원플라스틱

한국종합철강, 코스모

대림산업, 동원플라스틱

건설화성, 미래화학

지주, 삼창 등

PE 수도관·가스관 생산기업 현황

P E가스관 시장점유현황( 1 9 9 5 )

대림산업

6 0 %

동원플라스틱

3 0 %

한국종합철강·코스모

1 0 %

연간

2 0 0억원

P E수도관 시장점유현황( 1 9 9 5 )

대림산업

3 0 %
동원플라스틱·

건설화성 등

7 0 % 연간

5 0 0억원



광플라스틱이 부도가 나는 등 향후 시장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국내 P E가스관 시장은 연간 2 0 0억원 규모로 대림산업이 6 0 %를 점유하고 있으며 동원플라스틱이

30%, 한국종합철강 및 코스모가 각각 1 0 %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P E가스관 시장은 향후 5 ~ 6년 동안 2 0 0억원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,  아직까지 전체수

도관 중 1 0 % (대형급수관을 제외할 경우 15%) 점유율에 그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예상

되고 있다.

한편, 현대목재는 이같은 시장여건을 감안, PE가스관 보다는 수도관 시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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